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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문명의 발전은 인간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 그 속도는 아
무도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발전은 인간사회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다가와 인
간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현명한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눈부신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화로
인하여 점차 인간의 삶은 피패해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본질이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창조한 문명에 도리어 자
아를 상실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은,‘현대인’이 사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문명과 빠
르게 돌아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아상실,인간소외,개성상실 등의 이유로 인간
이 하나의 “기능 덩어리”로 보여 지고 있음을 심각한 현실문제로 여겨 왔다.
따라서 ‘현대인’을 주제로 인체를 분석하여 현대 문명사회에서의 인간의 형상
을 상징화 하고자 하였다.
조형의 의미로서 인간의 형상은 정신과 육체로 설정하였으며,정신은 현대인의
머리를,육체는 현대인의 몸을 의미한다.또한,현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위
기를 문명사회를 대변하는 구조물과 접목시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작품의 배경과 표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며 2004年에 제작한 본인의 작품 중 석사학위
청구 전에서 발표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구 서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3개
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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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들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

하였으며 작품의 조형방법과 각 작품들에 대한 분석 내용들로 구성
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향후 작품들
의 작업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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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1)의 말에 의하면 “예술이란,항상 자신에게 귀
를 기울이고 자기가 들은 것들은 마음속에 솔직하게 기록하는 열성 있는 노동자
다.”라 했다.
본인은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와,그 변모에 미처 적응하지 못해 인간소외현상,자아상실의
문제 등에 부딪혀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작금의 시대에 외면할 수만은 없
는 심각한 문제라 보았다.
현대인들은 과거를 돌이켜 보거나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좌표를 엄정하게
설정하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자신을
적응시키기에 실패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여기서 ‘부적응 행동’이라 함은,산업사회의 조직원리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 합
리화,표준화,거대화,집중화 되어가면서,현대인들이 현실에서 낙오자라는 낙인
이 찍히지 않기 위해 이상을 포기하거나,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제한 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이상적인 행위들을 의미한다.
본인은 현대인의 불규칙한 모습을 몸과 영혼,육체와 정신으로 분류하여 표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인들의 이러한 정신과 육체 또는 몸과 영혼의 불균형

1) 도스토예프스키 : (1821 - 1881) 러시아의 소설가 . 모스크바 출생 . 톨스토이와 함께
19C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이다 . ‘넋 ’의 리얼리즘이라 불리 우는 독자
적인 방법으로 연간의 내면을 추구하며 근대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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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작품들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본인 역시 현대인으
로서 이러한 문제에 고민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면적인 요인을
작품들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작품들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자유로운 관계를 위해 여러 구조물과 설치방
법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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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작품의 이론적 배경

근대 이후,우리사회는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과학의 진보,기계문명의 발
달 등으로 사회는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였다.그러나 이러
한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역사철학자인 이폴리트 텐2)은 1882년에 발표한 <예술철학>에서,한 국가나 민
족의 예술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종족(larace),환
경 (lamilieu),시기 (lemoment)라고 주장하였다.즉 ‘종족’은 선천적 또는 유전
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기질과 소질,‘환경’은 종족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환
경적,그리고 ‘시기’는 지나간 시대의 작가 또는 어느 사조가 끼치는 영향을 말한
다.
텐의 이론은 예술 작품이 사회적인 관계의 제약을 받고 또 이를 반영하고 있
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환경’에 집약된다.3)

현대 사회는 기계화,집중화,거대화 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의 심한
정신적 갈등과 그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2) 최초의 현대 문학사회학자로 간주되는 프랑스의 역사가 이폴리트 텐 (Hlppolyte Taine 

:1828~1893)은 미술의 변천 양상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 저서 <영국 문학사 L' 

Histoire de la Litterature Anglaise> (4권 ,1864)에서 문학작품을 인종ㆍ환경ㆍ시대
의 3요소에 의해 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았다 .

3) 임영방 , <미술이 걸어온 길>, 도서출판 학고제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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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사회적 시스템은 인간으로 하여금 문화와 환경변화에 순응하고 사
회에 순종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이런 문제점은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
이기에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외면당했다고 의식할 때 지독한 고독과
좌절을 경험한다고 한다.그러므로 개인을 사회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한다는 것
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왜냐하면 개인은 처음부터 사회적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며 사회적 실존 조건과의 기능적 연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
다.4)따라서 개인과 사회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가분으로 상호 의존하는 공생
의 관계라 할 수 있겠다.
본인은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즉,불균형의 사회의 모습을 인
간의 모습을 통하여 상징화하였다.
본인 작품에서 특징적인 얼굴 없는 구의 형태를 한 머리는 오늘날 통신 매체
나 자동화 되어가는 시스템의 과정으로 업무들은 동적인 영역 보다 자리에 앉아
서 하는 정적인 영역이 보다 확대되어지는 현상.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쏟아지
는 정보와 지식들을 모두 주워 담아야 할 만큼 커져 버린 머리,그러나 실상은
평준화,획일화로 지식의 특수성이 소멸된 맹목적인 모방 즉,텅 빈 머리가 이를
은유한다.
또한 머리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진 몸은 현실사회 속에서 육체적인
노력 보다는 정신적 노력에 치중되면서 문화와 환경변화에 치중되는 왜소한 현
대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현대인은 자신의 사회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못 느낄 때 소외를 받게 되고 자

4) 아놀드 하우저 , <예술과 사회>, 계명대학교 출판부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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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원하는 이상향,즉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싶어도 시대의 큰 흐름,
사회의 흐름에 묻혀 그 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단지 그 흐름에 쫒아갈 때 소외를
느낀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간의 노예,속도의 노예가 되어 버
렸고,이러한 과도한 정신적인 노동에 반비례하여,육체적인 노동은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극소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육체는 불균형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생각하며 이를 본인 작품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2.작품의 조형적 표현방법

본인은 위에 언급한 현대인의 내면 문제들을 현 사회와 접목시켜 작품에 담고
자 하였다.즉,인간이 사회 속에서 흔들리는 여러 현실 문제에 기반을 둔 것이
다.
이에 본인은 ‘현대인’을 매체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현상으로 인
하여 생각과 행동을 동일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현
대인의 단편적인 모습을 담았다.이는 불균형적인 인체의 변형과 반복적 행위를
표현하였으며,인간이 주제를 상실한 현실 속에 정신과 육체를 개괄적으로 분리
하였다.또한 상징적 형태와 다양한 구조물 설치 방법을 통해 조형적 표현 방법
을 구현하였다.
본인 작품의 주 매체인 ‘현대인’을 표현한 형상은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도 작은 규모이다.이러한 작업의 형식은 조그만 것들을 크게 확대하고나 큰 것



- 6 -

들을 아주 작게 축소될 때 발생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과장된 것으로 현대
미술에서 자주 표현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인은 ‘현대인’을 작게 표현함으로써 관람하는 시선에 중점을 두었다.즉,제
3자의 시선이 아닌 사회와 삶의 중심부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길
바라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이러한 시각의 통일성은 규모뿐만 아니라 형태,색
상,텍스처나 방향,각도 등의 면에서도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표현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멈춰 서있거나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몸의 움직임을 통해 방향을 구분할
뿐이다.이렇듯 인간의 주체상실성은 인체의 반복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이 없는
머리 형상과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체 형상 변형에서 보여 진다.
여기서 ‘변형’이란 자연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작가의 주관적 표현이

반영되어 사물과 하나의 대등한 인상을 산출함으로써 어떠한 형식적 재현 없이
자신이 바라는 외양을 제시하는 것이다.5)변형되어진 대상은 시각적 흥미로움을
제공하고 작가의 주관적 조형의지나 상상력을 반영한다.
본인은 ‘현대인’의 모습을 작가의 의지대로 변형하여 인체에 반영하였다.

1)머리 형상

정신을 의미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양면적인 면을 내포한다.
즉,외면상으로는 크고 선명하며 원형의 형태로써 매끄러운 느낌을 주지만,내
면 상으로는 텅 비어있는 백지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5) SusanK.Langer,<예술이란 무엇인가>,이승훈 역,홍성사,1982,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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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머리의 형태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작용에 의해 표현되며
인간이 듣고 말하고,냄새를 맡고,느끼는 기관들을 의도적으로 없앴다.
비트겐 슈타인의 말에 따르면,“얼굴이란 몸의 ‘영혼’이다.그것은 지상의 가장
흥미로운 표면(sur/fase)이자 몸의 가장 잘 드러나면서도 가장 표현적인 부분이
다.얼굴 풍경(facescape)은 흔히 인격적 정체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표정 없
는 군중(facelesscrowd)“이란 표현은 개인적 정체성 혹은 개체성의 말소를 의미
한다.”라고 밝혔다.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 볼 수 있고6)상대방의 존
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하지만 본인의 작품은 머리형상이
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하나의 기본 형태인 원형으로써 본인 의도를 구체화시
켰다.이는 현대인의 정신을 극대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본인의 주관에서 진행
되었으며 색채의 선택 또한 같은 의도에서 표현하였다.

2)몸 형상

몸의 절단 방식이나,과장과 축소 등 추상적 조형 방식으로 사회로 인한 인간
의 고뇌를 인체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인체에 부속되어 있는 손과 발 역시 형
상이 불분명하여,성별 구분을 할 수 없는 미완성의 개체는 자아 상실로 인해 정
체성마저 잃어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몸의 색은 갈색계열로써 인간 본연의 이미지와 가장 근접한 색상으로 여겼다.
갈색은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흙의 개념으로써 이는 불안한 현시대에 살고 있
는 현대인의 정신을 답답한 도시 속에서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화되길

6) 정화열 , <몸의 정치와 예술 , 그리고 생태학>, 아카넷 , 200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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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순환의 의미를 내포한다.
육체의 움직임은 전체적인 설치방법이나 구조물과의 조화를 통해 연출되어진
다.

3)구조물과 설치방법

현대미술에서는 다양한 설치방법들이 있다.과거에는 좌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가지고 작품에 접목시킨다.
본인 또한 일부의 작품을 구조물을 사용한 설치방법을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
하였다.
구조물의 의미는 현 사회를 대변해 주고 있는 동시에 개인과 인간의 삶에 있
어서 불가분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에서 연출하여 표현하였다.
정육면체(cube)의 형태는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 익숙한 형태이며 직육면체 중
에서 모든 면이 정사각형인 것으로서 지극히 구축적이며 안정적이다.
[작품 1]에서는 구조물이 마치 작품의 대화 같은 역할로 보이지만 본인은 의도
된 높이에 인체를 설치하여 구조물과 인체를 대비시켰다.이는 관람하는 이에게
내려 보는 시선으로써 율동적으로 보여 지는 몸의 움직임 등을 가장 편안한 시
선으로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의도되어졌다.
[작품 2]에서의 일률적으로 쌓아 올려진 형태는 코너에 설치되어 짐으로 인해
고립된 공간과 인간의 행위를 대비시켰다.이러한 계단구조는 인간의 세속적 권
력이나,권위,신분 등을 나타내기 위한 조형적 형태이다.
[작품 4]에서는 불안과 초조,갈증,갈망 등을 대변하는 듯한 불안정한 설치 방
법은 보는 이에게 시각의 불편함을 줌으로써 강한 시각적 자극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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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품분석

【작품 1】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1,혼합재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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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1

크 기 :90×130×25(cm)
재 료 :아크릴,M.D.F,알루미늄사,합성수지,석고,스티로폼
제작연도 :2004年
제작기법 :5T아크릴로 사각 틀을 제단하고 아크릴 아래 면에는 사람 수대

로 배치해 위치를 정한 후 드릴로 구멍을 뚫었다.머리부분은 스
티로폼에 석고를 도포한 후 가열하여 말린 다음 연마하여 완성도
를 높였다.
몸 부분은 알루미늄사로 골격을 만든 후 레진을 성형하여 말린
다음 연마하여 마감 처리하였다.아크릴 박스 안에 원형을 집어
넣고 몸 형태와 연결하여 구조물 위에 배치시켰다.

주체할 수 없는 이기심으로 인해 자아를 상실한 채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이들
은,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단상이다.
세 가지 매체(몸,머리,구조물)가 각각의 주어지는 의미를 지니면서 현실 사회
의 단편적인 과정을 부담 없이 풍자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담고자 하였다.
투명 아크릴의 의미는 세분화되고,고립화되어 가는 현 사회를 표현하기 위한
복합적 매체이다.사회 안에는 현대인의 생각들이 담겨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그러한 사회를 육체가 전체적으로 짊어지고 있다.
정신을 의미하는 머리와 육체를 의미하는 몸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지면서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지탱하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제 자리 걸음만 하는 현
대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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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Ⅱ,혼합재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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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Ⅱ

크 기 :가변설치
재 료 :합성수지,M.D.F,스티로폼,석고,수성페인트,알루미늄사
제작연도 :2004年
제작방법 :전시장 공간에 직각으로 설치할 만한 위치의 치수를 확인한 후

5TM.D.F를 가로 173cm,폭 50cm를 재단하였다.
재단된 판 위 에는 폭 50cm를 재단하였다.제단한 판 위에는 폭
8cm로 좁혀가며 10개의 M.D.F를 쌓아올려 오공본드와 에어 타카
로 고정하였다.같은 방식으로 두개를 만들고 서로 맞물려 직각을
이룰 수 있게 재단하였다.
페인트로 마감한 뒤 계단 위에는 조그마한 사람을 걸어 올라가는
형태로 주조하여 배치하였다.

조형적 의미로써 계단은 인간 정신의 세속적 권력이나,권위,신분 등을 나타
낼 때 미학적,건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왔다.
본인은 숨 막히는 도시 속에서 개성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져 가는 도시인들
의 내면 구조를 계단을 통해 조형화 하고자 하였으며,보다 높은 곳을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상승욕구를 규칙적으로 쌓아올려진 계단이 조형적 형태에 가장 절
충한 매체라 보고 현대인과 결부시켜 표현하고자 했다.
가벽을 이용한 설치방법은 막다른 현실을 대변해 주는 반면에 끝이 보이지만 인간
의 반복적인 행위는 고독과 소외의 두려움으로 스스로의 의사결정 보다는 획일화 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감으로써 집단의식 속에 휩쓸리는 현대인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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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현대인,합성수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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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현대인

크 기 :100×90×220(cm)
재 료 :합성수지,철,아크릴 물감,페인트
제작연도 :2004年
제작기법 :점토 작업 후 합성수지로 성형

자아상실과 인간소외,물질만능주의 등으로 인해 쇠퇴해진 현대인을 부자연스
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몸을 인간 내면의 가장 근접한 색상인 흙색의 느낌이 나도록 여러 가
지 색을 혼합하여 표현하였으며,몸 표면에는 큰 터치효과를 통해서 인간의 불안
한 심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부각시켰다.
여기서 머리와 몸의 각각 주어진 형상을 합성수지로 성형하여 연결시켰다.
중성에 가까운 오묘한 인체와 무거워 보이지만 텅 비어 있는 이중적 표현의
머리는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연결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
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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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Ⅲ,혼합재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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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Ⅲ

크 기 :가변설치
재 료 :테라코타,합성수지,와이어 줄,알루미늄사
제작연도 :2004年
제작방법 :머리의 형상은 청자토와 산청토을 사용하였으며,흙의 균열을 줄이

기 위해 50:50으로 섞어 14개의 서로 다른 크기로 물레를 이용하
여 형상을 만들었다.
테라코타를 말리기 전 각각의 원구에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원형
밑 부분을 깎아낸 후 수분 없이 말려 섭씨 900도 온도에서 소성하
였다.
몸은 레진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로 주조하였으며,한 구멍에는 사
람을 연결하고 다른 구멍에는 와이어 줄을 연결하여 공중에 매달아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퇴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나약한 모습을
설치방법과 재료를 통해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테라코타는 떨어지면 깨져버려 존재를 상실하게 되기도 하지만 깨진 흙을 다
시 모아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다.이는 불안한 현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을 답답한 도시 속에서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화되길 바
라는 본인의 생각에서 표현하였다.
흙 (Ceramic)으로 구워진 머리의 의미는 현대인의 이성과 정신을 나타내는 함
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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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레진으로 성형하였으며,색에 있어서는 몸과 머리가 같은 색상으로 이어
지면서 정신과 육체가 일치되길 바라는 본인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설치방법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허우적 되며 외마디 비
명도 없이 실오라기에 매달려있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조형화 하였다.
다른 작품의 의도와는 달리 정신은 무겁고 육체는 가벼운 느낌을 가질 수 있
도록 표현하였으며,설치방법을 통해 아슬아슬한 시각의 불편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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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Ⅳ,혼합재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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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Ⅳ

크 기 :60×350×120(cm)
재 료 :M.D.F,합성수지,스티로폼,알루미늄사,수성페인트,석고
제작연도 :2004年
제작기법 :10mm이 M.D.F를 사용하여 60×175×120(cm)의 좌대를 만들었다.

몸은 그전 작품들과 같은 방식으로써 알루미늄사를 치수에 맞게 골
격을 만든 후 레진을 붙여가며 형태를 만든 다음 연마하여 색상이 자
연스럽게 발색될 수 있도록 사포로 마감 처리하였다.머리는 스티로폼
에 석고를 도포한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도록 완성도를 높였다.
좌대 위에 폭 8개,길이 33개의 사람을 설치하기 위해 40cm의 사
람부터 시작하여 1cm간격으로 점점 줄여서 결국 머리부분만 남도
록 설치하였다.
좌대 표면에는 검정 수성페인트로 마감 처리하였으며,자대 위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어 고정하였다.

이 작품은 인간소외와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인해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을
엔트로피7)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인의 의도에서 진행하였다.
7) 1865년 R.E. 클라우지우스가 변화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이 물리량을 엔트로피라 이
름 하였다 . 이론적으로는 물질계가 흡수하는 열량 DQ와 절대 온도 T와의 비 dS= 

dQ/T로 정의 한다 .

   엔트로피는 무엇보다도 물질계의 열적 상태로부터 정해진 양으로서 ,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는 분자운동이 확률이 적은 질서 있는 상태로부터 확률이 큰 무질서의 상태로 이
동해가는 자연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 다시 말해 분자운동에 개별성이 있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분자운동이 균일해지는 무질서상태로 이동해가는 것이다 . 이들은 어느 경우
에나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 그 반대의 과정은 마치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실내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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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보여 질 때 정확하고 규칙적이며 무겁고 어두워 보인다.점점 사라
져 소멸되어 가는 인간의 행로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좌대의 영향도 있다.
작품에 사용되는 좌대의 조형적 의미는,불안한 사회적 조직화를 모티브로 삼
아 일종의 고층건물을 의인화하는 동시에 어두움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설치방법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좌대 위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들은 어떠한 모습의 행위도 없고,얼굴의 표정
도 없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알 수가 없다.다만
앞을 향해 질서 있게 걸어가는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 확인되어 질뿐이다.
그들이 느껴지기에는 규칙적이어 보여서 정확하고 빈틈없어 보이지만,나아가
다 결국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사라지는 불균형적인 현대인들의 허무한 인
생들일 수밖에 없다.이것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이다.

래의 정연한 상태로 정리하는 것처럼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는 것이며 이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

   다시 말해 자연적 상태로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기만 한다는 말이다 .

   위의 설명처럼 역엔트로피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 모든 물질은 가만
히 두면 망가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



- 21 -

【작품 6】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V,혼합재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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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V

재 료 :합성수지,알루미늄사,스티로폼,석고
크 기 :가변설치
제작연도 :2004年
제작기법 :20cm 정도의 사람 몸을 만들기 위해,알루미늄사로 골격을 만들고

레진을 붙여가며 걸어가는 모습으로 형태를 만들고 굳은 다음 연마
하여 색상이 자연스럽게 발색될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하였다.
머리 형태는 지금 7cm정도의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표면 위에 석고
를 도포하여 형태를 다듬은 후 사포로 연마하여 광택이 나도록 완
성도를 높였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고정시킨 후 바닥 위에 설치하였다.

과거를 돌이켜 보거나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좌표를 엄정하게 설정하는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때 인간이 자기를 적응시키기에 무리를 가져오며
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개성도 없이 같은 모습,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만을 질주하
고 있다.
몸은 8～12cm의 크기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주조하였으며,머리는 스티로폼
위에 석고를 도포하여 다듬어갔다.
이러한 현대인들을 150개 정도 바닥 위에 놓여짐으로써 청중의 시선이 위에서
내려보게 된다.
이에 청중은 현대인이라는 매체를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작품 속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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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찾아가는 현대인의 불균형적인 형상을 통하여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서 설치하였다.



- 24 -

Ⅲ.결 론

현대문명이 발달에 따른 기계화와 20C문명적이기 속에서 현대인은 지나친 인
간 중심적 사고방식과 타인과 공존하는 삶을 거부하듯 무관심과 방관적인 태도
를 보여 왔다.
그렇다고 해서 원시생활로의 희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이 제시
한 인간사회의 새로운 기틀을 혼자만의 공간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
본인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 소외 현상이 빚어 낸 잘못된 인간의 행위를 되새겨
보고자 ‘현대인’이라는 형상을 조형화하게 되었다.
본인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작품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시
사할 때 비로소 훌륭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라 믿는다.
작품은 존재하는 과정에서 점점 형태를 갖추며 빛을 발산하였고,불만스러움조
차 강한 자극으로 다가와 철저한 수정과정 또한 낳게 하였다.
한편 본인을 비롯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인간들을 잔인하리만치
냉정하게 들여다보며 비판하여야 하는 고초가 뒤따랐다.
본인의 손끝을 통해 형태를 잡아가는 일이 마치 타인의 모습을 빚듯 덤덤했지
만 결국 본인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야 했다.
앞으로 본인의 작품 성향은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양면성의 본질을 ‘인간’
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상을 통하여 조형화 할 것이며 본인의 경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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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을 바탕으로 작품이 표현 되는 과정을 보여 줄 것이다.또한 표현방법에
있어서 대상과 형식을 꾸준히 연구하여 더욱 발전된 조형언어를 구축해 작품 활
동에 정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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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lingstudyaboutmodern person's
socialimage

-centeringaroundMyWork-
                                                

Park,EunJin
DePartmentofSculptureof
GraduateSchool
Sungshin Women'sUniversity

 

 Thedevelopmentofmoderncivilizationchangeshumansocietyandno
oneknowsthespeedofchange.

The developmentofmodern civilization comespositive and negative
part,soitleadsthewiseadjustmenttomaninrapidlychangingsociety.

Thedevelopmentofglaring society fertilizeshuman'slife,butatthe
sametimeitisevidenttruethathuman'slifebecomespoorbecauseofthe
industrialization.

Afterall,itiswithinboundstosaythatthehumanlosetheselfbythe
creativecivilizationtoshow histruenatureorability.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although a
modernpersonisthesubjectofsocietyIthinkaseriousproblem ofactuality
whichisdisplayedone's"fucntionmass"bytheselfloss,humanalienation,



personality loss within a developing civilization and a rapidly changing
structureofsociety.

SoIwanttosymbolizethehuman'sshapeofmoderncivilizationsociety
asthesubjectof"amodernperson"byanalyzingthehumanbody.

Asthemeaningofmodeling,theshapeofhumanisestablishedbythe
mindandbody,andthemindmeansamodernperson'shead,andthebody
meansamodernperson'sbody.Also,inmodernsocietyaalienatedcrisisof
thehuman isexpressed by integrating thestructurewhich representsthe
societyofcivilization.

Thisthesisisorganizedbythreechapterasfollows,itisathingwhich
describesapieceofwork'sbackgroundandexpressionmethodinaconcrete,
and among 2004'my workswhich ispresented beforethedemand ofa
master'sdegree.
Thefirstchapter-An introduction explainsthebackground ofstudy,

object,andmethod.
Thesecond chapter-Themain subjectisorganized asthecontentsof

work'sbackground,thework'smodeling method
andcontents.

Thethirdchapter-Theconclusionsummarizethecontentsofthesisina
generalway,andexplainaboutthedirectionofwork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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